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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도로보수원, 형광노랑색 새 근무복 입는다

국제 안전규격 갖추고 방수성․통기성 높여…상반기 중 지급키로

□ 지역마다 다른 색상, 디자인으로 운영돼 온 국토교통부 도로보수원 

근무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디자인 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.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도로보수원의 

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보수원 근무복을 새롭게 

마련했다고 밝혔다.

 ㅇ 그동안 도로보수원 근무복은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별 색상, 

디자인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고, 안전에 

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□ 새롭게 마련된 근무복은 세련미를 갖추면서, 야간에도 현장에서 

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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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국토교통부는 3차례의 품평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

보수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, 실제 착용평가와 

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 안전규격*에 부합하도록 

최종안을 완성하였다.

* (ISO 20471) 운전자가 시속 60km/h 이상 주행하면서도 도로보수원을 인식할 수
있는 근무복의 요구사항(‘형광노란색’ 및 ‘재귀반사테이프’ 최소면적 등)을 규정

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근무복은 형광 노란색 바탕에 고성능 

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주·야간 안전도를 확보하였으며, 방수성, 

통기성,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재로 만들어 작업

만족도를 높였다.

□ 신규 근무복은 2월 입찰공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8개 

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.

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 근무복과 신규 근무복을 2020년까지 혼용해서 

착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예산여건에 맞춰 근무복 교체

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도로국 백승근 국장은“새로 개발된 근무복이 안전사고 

예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의 국토부에 대한 

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”이라 밝혔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
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박지윤 사무관(☎ 044-201-3915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